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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19명, 다시 일터로
문성현 위원장 적극 중재, 노사정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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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남은 해고자 119명이 2019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꾸준한 노력이 뒤늦게나마 결실을 맺었다.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

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복직 대상자 119명은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내년 상반기 복직 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진 못한 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무급휴직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쌍용자동차지부는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

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가 합의를 위

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상대로 한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등 포함)

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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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합의서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대통

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   

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2.  2019년 상반기 대상자중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

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 사항은 기 시행한 사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

할수 있도록 추진 한다.

3.  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

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

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회사가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직

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

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사회적 대화

154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해 추가적 정부

지원 방안 마련 및 본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노사정대표가 참석

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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